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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웅철의 〈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투명한 조각 연구〉는 배경을 스펙터클하게 처리하여 대

상의 존재감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크로마키의 관습을 역전시켜 디지털 환경을 절대적 가능 

세계로 맹신하는 세태에서 조각의 물성이 지닌 감각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. 본 연구는 파란

색 유화로 채색하고 리퀸 처리한 조각을 두 개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인 크로마키의 색 분

리 방식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여 이를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실험이다. 블루스크린 혹은 

그린스크린을 통해 주로 배경을 영상 처리하는 크로마키는 매일 접하는 일기예보부터 컴퓨

터 그래픽을 포스트프로덕션 단계에서 행하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가상을 현실보

다 더 현실감 있게 전하는 장치로 이용된다. 디지털 환경에서 극대화되어 역능이 고조된 이 

효과를 이웅철은 조각에 대한 질문지로 전환시킨다. 대상과 주변 혹은 대상과 배경에서 주

변이나 배경에 처리하여 대상의 존재감을 고조시키는 기존의 처리 대신 조각이라는 대상을 

크로마키한 이 리서치에서 스트리밍되는 조각은 스트리밍 환경과 실제 조각이 배치된 현장

의 모습이 대조적이라서 아이러니를 자아낸다. 경기창작센터 테스트베드 실험을 포착한 사

진 한 장은 나무 좌대 위에 놓인 기초적인 조형 형태가 반영된 푸른색 조각과 이를 비추는 

두 대의 조명기를 담는다. 조형 연구로 불러도 무방할 듯 보이는 이 디스플레이가 실시간 

스트리밍 화면에서는 투명 조각 작품으로 전송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작품은 스트리밍 될 때 

사람을 관통한다. 아이패드의 Veescope 어플을 사용할 때 반투명하게 처리되는 효과를 ‘선

택’하여 조각을 고립시키지만 이 고립은 ‘선택’에 따른 ‘의도’로 읽힌다. 부정 형식으로 최소

화된 조각의 물성과 이 조각의 가장 미미한 운신이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가릴 것 없이 

관통할 때 예술에서 조각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 강력하게 호소하는 듯하다. 따라서 이웅철

의 리서치는 과학 기술이란 보철을 등에 업고 있으면서도 정공법으로 조각에 다가선다.


